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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연구는 아동기 외상경험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스트레스 취약성과 우울의 
순차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대학신입생 531명을 대상으로 
아동기 외상경험, 스트레스 취약성, 우울, 대학생활적응을 묻는 설문을 실시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SPSS 23.0과 SPSS PROCESS Macro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
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기 외상경험과 스트레스 취약성, 우울, 대학생활
적응은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아동기 외상경험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스트레스 취약성과 우울의 매개효과는 각각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났다. 셋째, 아동기 외상경험이 스트레스 취약성과 우울을 차례로 거쳐 대
학생활적응을 예측하는 순차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아동기 외상경험이 심각할수록 개인의 스트레스 취약성을 높이고, 이는 우울
증상과 같은 심리적 어려움을 초래하여 대학생활에 부적응을 가져올 수 있음을 확
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아동기 외상경험, 스트레스 취약성, 우울, 대학생활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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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삶의 과정에서 크고 작은 위기나 상실을 
경험한다. 그중 일상적인 경험의 범위를 벗어나고 
개인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협적인 
사건에 대한 고통스러운 경험을 외상(trauma)이라
고 한다. 그리고 심리적 외상은 ‘실제적이거나 위
협적인 죽음, 심각한 상해, 신체적 안녕을 위협하
는 사건을 자신이 직접 경험했거나 타인에게 일어
난 것을 목격한 후에 감정, 인지, 행동, 대인관계에
서 부정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APA, 2013). 외상의 유형은 다양하지만 아동
기에 경험하는 학대나 폭력은 개인의 삶에 결정적
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Allen, 2005). 특히 안전 
기반이자 안식처가 되어야 할 부모나 양육자, 보
호자로부터의 폭력, 학대, 방임은 한 개인의 삶에 
치명적인 손상과 후유증을 남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외상은 연령과 관계없이 발생할 수 있지만 외
상이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심각성은 외상을 겪
는 시기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다(Tedeschi & 
Calhoun, 1996). 성인기 이전의 외상 경험은 다른 
시기에 비해 그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더 막대한 것
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이유는 아동․청소년은 정
체성이 발달해 가는 과정에 있고, 성인과 비교하여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이므로 사
건에 대한 해석이나 대처 능력이 상대적으로 제한
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외상적 경험으
로 인해 촉발된 극심한 스트레스는 아동․청소년의 
두뇌 발달과 스트레스 대응 시스템을 손상시키고 
정상 발달을 왜곡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Shonkoff et al., 2012). 이와 관련하여 Cole과 
Putnam(1992)은 외상 사건이 자기개념이나 자기
조절 기능, 대인관계 능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은 연령이 어릴수록 보다 분명히 나타난다고 설명

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외상을 경험한 아동․청소
년의 상당수가 우울, 불안, 위축과 같은 내재화 문
제, 낮은 학업 성취, 사회적 기능의 손상, 공격성이
나 자살 충동과 같은 다양한 심리적인 문제들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Ericsson, et al., 
2006).

주목할 부분은 어린 시절 외상적 경험의 부정적 
영향은 단지 그 시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인기 
이후까지도 장기적으로 지속된다는 데 있다(Haller 
& Miles, 2004). 이와 관련하여 아동기에 부모나 
주요 타인과의 관계에서 경험한 외상이 성인기 정
신건강 및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고, 그 결과 자아정체감과 자아존중감, 애
착과 정서 및 행동조절, 자기개념, 사회적 기능, 대
처능력 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Shahar, et al., 2015). 국내의 선행연구 결
과를 살펴보면, 아동․청소년기 외상 경험은 성인
기 우울이나 불안 등의 부정적 정서(김은석, 2021; 
김은정, 김진숙, 2020), 대인관계 문제(김혜원, 이
지연, 2020), 사회불안(정재우, 장은진, 2021), 자
기체계 손상(고옥주 외, 2015), 이상섭식 태도(이
소민, 이지연, 2021), 분노 표현(김승미, 김정규, 
2021), 자살 생각(박은아 외, 2016), 대학생의 음
주 문제(이은숙, 봉은주, 2015) 등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다양한 연구를 
통해 아동기 외상 경험과 성인기 신체‧정신건강, 
대인관계, 적응 간의 관련성이 일관되게 나타나면
서 최근에는 외상이 성인기 적응/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기제를 밝히고자 이 두 변인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에 대한 탐색이 시도되고 있다. 그러
나 다수의 연구는 성인기 정신병리나 부적응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고, 아동기 외상 경
험이 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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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대학신입생은 대학이라는 새로운 장면에 진
입하면서 급격한 환경적 변화에 수반하여 다양한 
스트레스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기울여
야 할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어린 시절의 외상 경험이 대학신입생의 우울과 대
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 과정에 
관여하는 매개변인을 확인함으로써 대학신입생의 
학교 적응을 조력하기 위한 개입 방안을 마련하는
데 시사점을 도출해내고자 한다. 

최근 다양한 지표들이 우리나라 대학생의 우울 
증상이 위험 수준임을 보여주면서 정신건강 문제
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학생이 포함되는 
20대 청년들의 우울증은 최근 10년간 급격히 증
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우울증이 가장 높은 연령
대는 20대 청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21). 또한, 대학생 실태조사에 의하면 전체 응답
자 중 43.2%에 달하는 대학생이 우울 증상으로 어
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한국대학
교육협의회, 2018). 우울은 심리적 불편감이 있을 
때 흔히 언급되기에 가볍게 생각될 수 있지만, 행
복이나 자살뿐 아니라 신체적 건강과도 높은 관련
성을 갖는다(Aas et al., 2017). 특히, 우울은 병적 
수준까지 악화되지 않더라도 동기와 흥미의 저하, 
집중력과 활력의 약화를 초래함으로써 원활한 대학
적응에 필수적인 학업 수행이나 사회생활을 저해하
는 특성이 있다. 대학생은 성공적인 성인기로의 이
행과 사회 진입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주도적‧능동
적으로 해야 하는 시기라는 점에서 볼 때 대학생의 
우울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중요한 문
제라고 할 수 있다. 청년기 우울증을 적기에 발견
하여 치료하지 않을 경우 인지, 정서, 사회성 영역
이 손상되면서 이후의 대인관계 및 일상생활 기능

에 상당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Birmaher, et 
al. 2007). 특히, 우울 등의 정신건강 문제와 관련
하여 대학신입생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
는데, 그 이유는 대학 1학년은 달라진 일상생활과 
새로운 교육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많은 스트레
스를 경험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대학신입
생은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전환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변화를 겪는다. 구체적으로 학업과 입시 위주
의 생활방식에서는 벗어나지만, 전공 적응이나 진
로 결정과 관련된 새로운 발달 과업을 부여받게 된
다. 또한, 이전 시기까지 일상의 상당 부분을 부모
에게 의존해왔던 것과는 달리 스스로 결정하고 책
임져야 할 일들이 많아지면서 자율성과 책임감이 
요구된다. 더불어 중고등학교 시절 가족과 또래 친
구 중심이었던 대인관계는 넓은 범위로 확장되고 
그 깊이도 심화된다. 따라서 많은 대학신입생은 포
부와 기대를 품고 대학생활을 시작하지만, 그와 동
시에 상당한 혼란과 갈등에 노출되기도 한다. 관련
하여 대학신입생의 적응 수준은 다른 학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대학에서의 학업중단이나 중도이
탈의 비율 역시 1학년 시기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
타난 바 있다(조보람, 2020). 또한, 박미라(2017)에 
의하면 대학신입생 중 대략 20%가 우울이나 불안 
등을 이유로 상담을 필요로 하고, 우울 증상 고위
험군은 자살 위험성이 약 10배 높다는 보고도 있
다(강문희 외, 2019). 특히 우울증은 재발률이 높은 
질환으로 알려져 있어 대학생 시기 동안의 우울 증
상은 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으로도 커다란 
위험 요소라고 볼 수 있다(Barnhofer et al., 
2014).

대학생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겠
으나, 우울의 원인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변인 중 
하나로 아동기 외상경험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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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확인되고 있다(김락경, 김은정, 2019; 김은석, 
2021; Bifulco, et al., 2005). 부모에게 받은 아동
기 외상 경험이 많을수록 대학생의 정신건강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성장기 동안 부모로부터의 
외상 경험은 대학생의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친다는 결과들이 보고된 바 있다(정계현, 박민향, 
2019). 이에 더해 아동기 외상 수준이 높을수록 우
울이 더 이른 시기에 발병할 뿐 아니라 우울 증상 
역시 심각하고(Humphreys et al., 2020), 아동
기에 신체적 학대, 성적학대, 방임을 경험한 성
인은 그렇지 않은 성인에 비해 2∼5배에 달하는 
우울 유병률을 보인다는 결과도 있다(Lumley & 
Harkness, 2007). 따라서 어린 시절의 외상 경험
이 우울 및 대학생활적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 관계성을 매개하는 기제를 확인할 필요
가 있다. 외상 경험으로 인해 정신건강 문제가 촉
발되고 심화되는 과정을 보다 세밀하게 이해한다
면, 개입 방안에서 초점을 두어야할 요인을 명확히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동일한 사건이나 상황을 겪더라도 그 경험
이 미치는 위험성과 영향력은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유사한 사건을 경험하더라도 스트레스를 더 
심하게 혹은 덜 심하게 받는 사람이 있고, 스트레
스에 대한 반응도 다양해서 스트레스 반응이 신체
적 증상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안이
나 우울 등의 정서적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비슷한 경험에 대해서 다른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개인마다 기질이나 성격, 보유하고 있는 자
원이나 처한 상황, 행동 습관이 다르기 때문이다. 
결국, 외부 스트레스라는 단일 요인으로 심리적 부
적응을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스트레스의 영
향을 평가할 때는 개인이 갖는 고유한 특성을 고려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개인의 특성과 환경과의 상

호작용을 통해 심리적 부적응이나 정신병리를 설명
하는 입장이 바로 취약성-스트레스 모델이다(권석
만, 2013; Zubin & Spring, 1977). 여기에서 스트
레스 사건은 개인에게 심리적 부담을 지우는 부정
적인 환경 요인 또는 생활사건을, 취약성은 개인이 
지닌 유전적, 생물학적, 심리적 위험요인을 의미한
다. 개인이 갖는 취약성 수준이 높을수록 부정적 
사건이나 스트레스를 견디고 대처하는 힘이 약해 
정신병리나 부적응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진다
(Edmondson et al., 2014). 

아직까지 취약성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변인들이 
포함되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된 바는 없다. 과
거에는 주로 생물학적, 유전적 소인을 거론하였으
나 최근에는 인지․정서적 특성과 대인관계적 특
징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Monroe & Simons, 1991). 생물학적 취약성은 
일반적인 의학적 조건이나 생애 초기부터 나타나는 
기질과 같이 신경생물학적 또는 유전적 소인과 관
련되는 개인의 비교적 안정되고 일관된 특성을 지
칭한다. 심리적 취약성은 발달과정에서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점진적으로 형성되어 개인에게 내
재된 소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는 부적응적
인 인지 도식이나 왜곡된 신념과 같은 인지적 취
약성(Riskind & Black, 2005), 정서 조절 곤란, 
충동 통제의 어려움 등이 포함될 수 있다(Gratz & 
Roemer, 2004). 

어린 시절 경험하는 가정폭력이나 학대, 방임 등
의 외상 경험 등은 정상적인 발달과정을 방해함으
로써 심리적 취약성을 높이는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한다. 우선, 외상은 건강한 자기인식 및 자기
체계 발달에 손상을 가져온다(고옥주 외, 2015; 김
락경, 김은정, 2019). 자신을 무가치하게 생각하거
나 스스로를 비난하는 등 부정적인 자기개념을 형



아동기 외상 경험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스트레스 취약성과 우울의 순차매개효과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journal.baldal.or.kr Vol.37, No.4, December 2024 ⎸29

성하게 하는데, 자기에 대한 부정적인 추론은 일반
화되어 다른 사건이나 경험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까지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한편, 정서조절의 
어려움은 아동기 외상 경험이 성인기 정신병리나 
적응 문제를 초래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변인으로 보고된다(Philippot & Feldman, 
2004). 이와 관련하여 Berzenski(2019)는 외상 경
험은 적절한 정서 인식, 표현, 조절 능력의 습득을 
방해함으로써 개인을 부정적인 상황에서 더욱 취약
하게 만들며, 따라서 아동기에 외상을 경험한 사람
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어떤 형태든 정서적인 
문제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한 바 있다. 실
제로 어린 시절 방임을 경험한 성인은 정서 이해 
및 정서기술 사용에 유의한 제한이 있고(Hardy, et 
al., 1993), 정서조절의 어려움은 우울, 불안, 공황
장애 등 다양한 정신병리의 촉발 및 유지와 높은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Mennin et 
al., 2005).

보다 구체적으로 어린 시절의 외상 경험과 성인
기 우울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박시현과 김명식
(2014)은 외상 경험이 자기 비난적 사고를 하게 만
들고, 부정적 자기 인식과 자책, 자신이 무가치하
다는 공허감은 부정적 자기개념을 형성하여 우울 
증상을 유발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또한, Ingram 
(2003)은 외상적 경험은 사건의 해석 및 조직화와 
관련된 개인의 인지 양식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러
한 인지적 취약성은 스트레스 상황에 대해 내적-안
정적-전반적 귀인 양식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우울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하게 만든다고 제안했다. 이에 
더해 어린 시절의 외상 경험은 정서조절 능력의 
발달을 방해한다. 정서조절이란 정서를 인식하고 
이해하며 수용하는 능력은 물론 강렬한 정서를 조
절하여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목표에 부합하

도록 정서반응을 조절하고 정서조절 전략을 유연
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Gratz & 
Roemer, 2004). 학대나 방임의 맥락에서 부모는 
자녀의 정서를 타당화하지 않고, 특히 강렬한 정서
가 동반되는 상황에서의 부모의 부적응적인 정서조
절 기술은 자녀에게 부적절한 모델링을 제공하여
(Morris et al., 2007), 자녀의 정서조절 곤란을 유
발할 수 있다. 이러한 정서조절 곤란은 취약성으로 
작용하여 스트레스 상황에서 우울이나 불안 등의 
부정적 정서를 증폭시키고 대인관계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고 볼 수 있다(김은정, 김진
숙, 2020). 

이상의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아동기 외상 
경험은 대학신입생의 정신건강 및 대학생활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가정할 수 있다. 이
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신입생을 대상으로 아동기 
외상경험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스트레스 취
약성과 우울의 순차적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한
다. 외상 경험 자체에 대한 개입은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외상경험이 우울 증상과 부적응으로 발전하는 과정
에 주목함으로써 취약성을 완화시킬 수 있는 상담
적 개입 방안을 모색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볼 연
구문제는 아래와 같다. 연구모형은 그림 1에 제시
하였다.

연구 문제 1. 스트레스 취약성은 아동기 외상 경
험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를 매개하는가? 

연구 문제 2. 우울은 아동기 외상 경험과 대학생
활적응의 관계를 매개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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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모형

연구 문제 3. 스트레스 취약성과 우울은 아동기 
외상 경험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를 순차적으로 매
개하는가?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해 충청북도에 소재한 4년제 대학
의 1학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총 560부의 응답 자료가 수집되었으며, 이 중 무응
답이 많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29명의 자료를 제
외하고 최종적으로 531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참
여자의 평균 연령은 20.1세(SD=.54)였고, 남학생이 
230명(43.3%), 여학생이 301명(56.7%)이었다.

연구도구

아동기 외상경험
아동기 외상 경험을 측정하기 위하여 Bernstein 

등(2003)이 개발하고 김은정과 김진숙(2010)이 타
당화한 아동기 외상 질문지(Childhood Trauma 
Questionnaire-Short Form: CTQ-SF)를 사용하
였다. 원척도는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 정서적 
방임, 신체적 방임, 성적 학대 등 5개 하위요인 25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성적 학대를 독립적인 
영역으로 간주하는 최근의 연구 경향(김은정, 김진
숙, 2010; Lumley & Harkness, 2007)에 따라 성
적 학대는 제외하였다. 이 척도는 18세 이전의 외
상 경험을 측정하는 자기보고식 질문지로, 5점 리
커트 척도로 평정한다.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고, ‘나는 정서적으로 학대당했다.’, ‘가족 중 한 사
람이 나를 심하게 때려 상처가 나거나 멍든 적이 
있다.’ 등의 문항이 포함된다. 점수가 높을수록 아
동기에 경험한 외상 정도가 심각함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86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취약성, 우울
대학생의 스트레스 취약성과 우울을 측정하기 위

해 개발된 간이정신진단검사(Symptom Checklist- 
90-Revised: SCL-90-R)를 김광일, 원호택, 김재
환(1984)이 타당화 하고 권선중(2015)이 개정한 간
이정신진단검사 II(KSCL95)를 사용하였다. 이 척
도는 총 9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우울, 불안, 
신체화, 중독, 스트레스 취약성 등 주요 심리적 문
제 증상을 포괄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검사이다. 4
점 리커트 척도상에서 응답하도록 되어있으며, 점
수가 높을수록 각 영역에서의 더 높은 수준의 문제
를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문항 중에서 ‘스트레스 취약성’ 하위요인과 ‘우울’ 
하위요인을 사용하였다.

우선, ‘스트레스 취약성’은 ‘대인관계 민감성’과 
‘낮은 조절력’의 두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인
관계 민감성과 낮은 조절력은 그 자체로 정신건강 
문제나 증상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지만, 점수가 높
을수록 대인관계나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경험
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에 적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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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처하지 못할 위험성이 커질 수 있다. ‘대인관계 
민감성’은 타인의 행동이나 피드백, 부정적 평가나 
거절 등을 민감하게 지각하면서 이에 대해 과도한 
우려나 불안을 경험하는 것과 관련된다. ‘낮은 조
절력’은 정서나 행동, 충동을 효율적으로 조절하는 
능력에서의 어려움을 측정한다. 각 5문항씩 총 10
문항이며, ‘남들이 나를 쳐다보거나 나에 대해 이
야기하는 게 불편하다.’, ‘충동적으로 행동할 때가 
있다.’ 등의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의 전체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84로 나타
났다.

다음으로 ‘우울’ 하위요인은 우울하고 슬픈 감정, 
죄책감, 좌절감, 절망감, 고독감 등과 같은 정서 상
태 및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즐거움이나 흥미의 
정도를 측정하며,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죄책감이 느껴진다.’, ‘기운이 없고 기분이 가라 
앉는다.’와 같은 문항들이 포함되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80으로 나타났다.

대학생활적응
이경아, 신혜린, 유나현과 이경학(2008)이 개발

한 간편 대학생활적응척도를 사용하여 대학생활적
응을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전공 적응, 학업 적응, 
대인관계 적응을 측정하는 총 15개 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 상에서 응
답하도록 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활적
응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대학에서 생활하
면서 외로움을 많이 느낀다(역).’, ‘대학에서의 내 
학업 상황에 만족한다.’ 등의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고, 본 연구에서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79로 나타났다.

자료분석

본 연구의 연구 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SPSS 
23.0과 SPSS PROCESS Macro 4.2를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우선 주요 변인들의 평균, 표
준편차, 왜도, 첨도를 산출하였으며 상관분석을 실
시하였다. 또한 연구에서 활용한 측정 도구의 신뢰
도를 검증하기 위해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다음으로 Hayes(2018)가 제안한 
SPSS PROCESS Macro(Model 6)를 이용하여 아
동기 외상 경험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스트레
스 취약성과 우울의 순차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95% 신뢰구
간에서 5,000회 부트스래핑(Bootstraping)을 실시
하였다

결  과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들의 주요 특성과 변인 
간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기술통계 분
석 및 상관분석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우선, 
각 변인들의 왜도의 절대값은 .04에서 1.57 사이
에, 첨도는 절대값 .01에서 2.81 사이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인들의 정규성을 가정하기 위
해서는 왜도의 절대값이 2를 넘지 않아야 하고, 첨
도의 절대값이 7을 넘지 않아야 한다(West, et al., 
1995)는 기준에 부합하므로 본 연구의 자료는 다변
량 정규성 가정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
로, 상관분석 결과 연구 변인들은 모두 유의한 상
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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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1 2 3 4
1. 아동기 외상경험 -
2. 스트레스 취약성 .21** -
3. 우울 .33** .69*** -
4. 대학생활적응 -.41** -.29** -.34** -

M 1.52 .80 .48 3.75
SD .38 .52 .44 .54
왜도 1.57 .61 1.48 -.04
첨도 2.69 -.01 2.81 -.47

**p<.01, ***p < .001.

표 1.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결과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t LLCI ULCI F R2
대학생활적응 아동기 외상경험 -.591 .056 -10.55*** -.701 -.481 111.31*** .17

스트레스 취약성 아동기 외상경험 .293 .058 4.99*** .178 .408 24.99*** .05

우울
아동기 외상경험 .223 .036 6.16*** .152 .294

279.41*** .51
스트레스 취약성 .552 .026 20.99*** .501 .604

대학생활적응
아동기 외상경험 -.487 .057 -8.47*** -.600 -.374

52.15*** .23스트레스 취약성 -.129 .054 -2.35* -.236 -.021
우울 -.173 .066 -2.59** -.304 -.303

 *p < .05. **p < .01. ***p < .001.

표 2. 아동기 외상 경험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스트레스 취약성과 우울의 순차적 이중매개 효과

기 외상 경험과 스트레스 취약성(r=.21, p<.01), 아
동기 외상 경험과 우울(r=.33, p<.01), 스트레스 취
약성과 우울(r=.69, p<.001)은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기 외상경
험과 대학생활적응(r=-.41, p<.01), 스트레스 취약
성과 대학생활적응(r=-.29, p<.01), 우울과 대학생
활적응(r=-.34, p<.01)은 모두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순차적 이중매개 효과 검증

아동기 외상 경험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스
트레스 취약성과 우울의 순차적 이중매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Hayes(2018)가 제안한 PROCESS 
MACRO Model 6을 적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
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2와 그림 2에 제시하였
다. 독립변인인 아동기 외상 경험은 매개변인인 
스트레스 취약성에 유의한 정적 영향(B=.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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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아동기 외상경험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스트레스 취약

성과 우울의 순차적 매개모형

　구분 경로 B S.E.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총효과 아동기 외상경험 → 대학생활적응 -.591 .056 -.701 -.481
직접효과 아동기 외상경험 → 대학생활적응 -.487 .057 -.600 -.374

간접효과

총 간접효과 -.104 .027 -.160 -.054
아동기 외상경험 → 스트레스 취약성 → 대학생활적응 -.037 .019 -.077 -.006

아동기 외상경험 → 우울 → 대학생활적응 -.039 .017 -.072 -.007
아동기 외상경험 → 스트레스 취약성 → 우울 → 대학생활적응 -.028 .013 -.057 -.005

표 3. 아동기 외상경험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스트레스 취약성과 우울감의 순차적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p<.001)을 미쳤다. 우울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고 
아동기 외상 경험과 스트레스 취약성을 독립변수
로 동시에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 아동기 외상 경
험(B=.223, p<.001)과 스트레스 취약성(B=.552, 
p<.001)은 모두 우울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종속변인을 대학생활
적응으로 설정하고 아동기 외상 경험과 스트레스 
취약성, 우울을 동시에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 아
동기 외상 경험(B=-.487, p<.001)과 스트레스 취약
성(B=-.129, p<.05), 우울(B=-.173, p<.01)은 모두 
대학생활적응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취약성과 우울이 매개변수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과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여야 하고, 매개변수를 추가했을 
때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해야
만 한다(Hayes, 2018). 아동기 외상 경험이 대학생
활적응에 미치는 총효과는 B=-.591(p<.001)이었고, 
매개변인인 스트레스 취약성과 우울이 투입되면서 
아동기 외상 경험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B=-.487(p<.001)로 감소하여 스트레스 취약성과 우
울이 아동기 외상 경험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를 
매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동기 외상경험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를 스트
레스 취약성과 우울이 순차적으로 매개하는지 검증
하기 위해 95% 신뢰구간을 설정하고 5,000회 부트
스트래핑을 지정하여 효과 분석을 실시하였고, 분
석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우선 아동기 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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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이 스트레스 취약성을 통해 대학생활적응에 미
치는 간접효과(B=-.037, CI=-.077∼-.006)는 95% 
신뢰구간에 0이 존재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하
였다. 또한, 아동기 외상 경험이 우울을 매개로 대
학생활적응에 미치는 간접효과(B=-.039, CI=-.072
∼-.007)도 95%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아 통
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아
동기 외상 경험이 스트레스 취약성과 우울을 통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순차적 매개효과(B=-.028, 
CI=-.057∼-.005) 역시 95% 신뢰구간에 0이 포함
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아동기 외상 경험이 심각할수록 스트레스 취약
성이 높아지고, 증가된 취약성으로 인해 우울감이 
심각해지면서 대학생활적응이 어려워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논  의

본 연구는 대학신입생 531명을 대상으로 아동기 
외상경험과 스트레스 취약성, 우울, 대학생활적응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외상경험과 대학생활적응
의 관계에서 스트레스 취약성과 우울의 순차매개효
과를 확인하고자 실시되었다. 주요 연구결과 및 결
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기 외상 경험과 대학생활적응 간의 관
계에서 스트레스 취약성의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는 아동기 외상경험이 대학생활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스트레스 취약성을 통해서 
대학생활적응에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발달하는 과정에 있는 
아동․청소년 시기 동안 외상을 경험하는 경우 스
트레스 상황에서 개인을 더욱 취약하게 만들어 부

적응을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취약성을 ‘대인관계 민감
성’과 ‘낮은 조절력’을 통해 측정하였다. 우선, 대
인관계 민감성은 타인의 감정이나 행동을 과도하게 
의식하고 부정적 평가나 거절 등을 예민하게 지각
하며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말한다(Boyce & 
Parker, 1989). 적정 수준의 대인관계 민감성은 타
인의 신호를 정확히 인식하고 평가할 수 있게 함으
로써 대인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대인
관계 민감성이 과도하게 높은 경우 편향된 사고와 
부정적인 정서로 인해 관계를 손상시키는 행동을 
하고, 관계에 대한 만족도를 스스로 낮게 평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정이랑, 2013). 또한, 타인의 거
부와 부정적 피드백에 민감하기 때문에 타인과 갈
등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억
제하기 쉽다(홍혜영, 노치경, 2016; Ayduk, et al., 
2003). 아동기에 부모나 주양육자로부터 경험하는 
학대나 방임은 애착외상과 관련되며, 이는 자기와 
타인, 대인관계에 대한 인식과 반응양식에 결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 결국, 타인이 자신을 수용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타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이 자신을 부당하게 대한다고 여기며 스스로를 
평가 절하하기 쉽다. 따라서 타인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고 대인관계에서 상처받을 것을 걱정하여 사
회적으로 고립되거나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유
지하는데 어려움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Bernstein, 
2002). 이렇게 취약한 대인관계 민감성은 대학생활
적응을 방해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 대학신입생은 부모에게 의존하던 중고등학
교 때와는 달리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선택과 결정
을 해야 할 때가 많다. 따라서 학업을 포함한 일상 
전반을 효율적으로 계획하고 수행하는데 있어 정서
와 행동을 조절하는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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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자기조절 능력은 의식적, 자동적으로 작동하
는 정서 및 행동 조절능력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Milyavskaya, et al., 2021), 스트레스 상황에 처
했을 때 그 상황을 인내하고 부정적인 영향으로부
터 자신을 지켜낼 수 있게 하는 내적 자원으로 작
용한다(조화진, 서영석, 2010). 즉, 힘겨운 상황에
서 자신의 부정적 정서를 조절하고 감정에 압도되
어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으며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해서 대처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
로 자기조절 능력이다. 자기조절은 유아기에 출현
하여 지적 성숙과 사회화 과정을 통해 발달하게 되
는데, 부모와의 관계 및 상호작용 특성 역시 많은 
영향을 미친다. 부모와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안정
적 애착과 공감적 이해, 보살핌은 부정적인 정서와 
주의, 행동을 조절하는 기본 토대가 된다. 이와는 
반대로 아동기 외상과 이후의 부적응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아동기 외상으로 인한 자기조절능력
의 손상이 정신병리나 부적응을 증가시킬 수 있다
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김지혜, 최지영, 2019). 
‘스트레스 민감성 이론’에 의하면 외상적 경험은 
스트레스 자극에 대한 민감성을 높이는데, 이는 스
트레스 반응에 대한 역치를 낮추는 동시에 관련된 
신경회로를 확장 및 강화시킨다. 이로 인해 정서조
절시스템이 불안정해지면서 정서적 문제를 발생시
킬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학대나 방임을 받은 
아동은 자신의 정서나 행동을 조절하는 전반적인 
능력을 상실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지나친 음주
나 흡연과 같은 건강위해 행동뿐 아니라 부정적 인
지처리, 부적응적 대인관계 등 여러 측면에서의 부
적응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Weiss, et 
al., 2012). 구체적으로, 여러 연구를 통해 경계선 
성격장애의 불안정한 대인관계가 아동기 외상에서 
초래되며, 정서조절능력이 이 두 변인 간의 관계를 

매개한다는 것이 보고된 바 있다(Gaher, et al., 
2013). 또한, 아동기 외상이 과각성이나 불안과 관
련하여 전두엽 및 변연계를 통해 반응 조절의 실패
를 유발하고, 결국에는 충동성을 심화시킨다는 연
구도 실시되었다(Braquehais, et al., 2010). 이러
한 결과들은 아동기 외상을 경험한 경우, 스트레스
로 인해 심리적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자기조
절능력을 발휘하는데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는 가설을 지지하며(Nisenbaum, et al., 2010), 본 
연구 결과와도 일치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아동기 외상경험과 대학생활적응 간의 관
계에서 우울은 유의한 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울은 외상과 가장 일관된 관련성
을 갖는 부적응 문제 중의 하나라는 선행연구와 일
치하는 결과이다(김락경, 김은정, 2019; 김은석, 
2023; 김은정, 김진숙, 2010; Moran & Jacobs, 
2005). 선행연구들은 외상 경험이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차원에 다각적으로 영향을 미침으로써 우울
을 유발한다고 제안한다. 우선, 어린 시절 부모나 
주요 양육자에 의한 외상 경험은 아동으로 하여금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메시지를 내면화하게 만들 
수 있다(Briere, 1992). 특히, 외상이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경우 아동은 이런 부정적 경험을 피할 수 
없다고 믿게 되거나 그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고 결
론짓게 된다(Coates & Messman-Moore, 2014). 
이는 자기비난과 자책을 하게 만들고, 부정적인 자
기개념은 우울감을 초래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
(박시현, 김명식, 2014). 또한, 부정적 인지 양식으
로 인해 자신과 자신의 경험에 대한 왜곡과 부정적 
추론은 관련성이 적은 다른 사건이나 관계에까지 
일반화되기 쉽다(Paredes & Calvete, 2014). 결
국, 외상경험으로 인해 자기와 타인 세상에 대한 
부정적인 도식을 형성하게 되고, 이러한 인지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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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사건을 해석하고 반응하는 틀로 공고화되어 세
상을 지각하고 경험을 받아들이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아동기 외상 경험이 우울을 유발하는 또 다른 핵
심적인 기제는 바로 정서조절의 어려움이다. 아동
은 부모와 같은 주요한 타인과의 관계에서 정서를 
인식하고 조절하는 능력을 배워나간다. 그러나 학
대와 방임의 맥락에서 아동은 불행, 슬픔, 절망, 두
려움, 분노를 느끼며 살게 된다. 또한, 아동의 정서
적 신호는 무시되거나 처벌과 같은 부정적인 반응
을 초래한다(김은정, 김진숙, 2010; Tull et al., 
2007). 많은 경우, 외상 피해 아동은 좌절된 심리
적 욕구로 인해 촉발된 부정적인 정서를 억압하거
나 회피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는데, 부
정적 정서를 인식하는 것 자체가 고통을 불러일으
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서를 자각하고 이해하며, 
부정 정서가 유발될 때 충동적인 행동을 조절하고 
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능력을 습득할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선행연구들은 아동기 외
상경험이 정서조절능력의 손상을 가져오며, 이는 
우울과 심리적 부적응으로 연결되는데 결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는 것을 제안한 바 있다(김혜인 외, 
2012; Shenket al., 2015). 결국, 아동기 외상 경
험은 우울을 매개로 대학신입생의 학교 적응에 유
의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대학생활적응
은 대학이라는 환경 안에서 학업적, 사회적, 개
인․정서적 과업을 적절히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Baker & Siryk, 1984). 특히, 대학신입생은 대학
이라는 새로운 환경과 급격한 생활상의 변화에 적
응하면서 동시에 주어진 요구를 수행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심리적 부담감이나 스트레스를 경험하기 
쉽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우울은 학업능률이나 학
업동기, 대인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대학생

활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더욱이 우울은 대
학생의 자살사고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심리적 변인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양선미, 
2019). 병적인 수준까지 악화되지 않더라도 우울이 
지속되거나 심화될 경우, 대학생활에서의 역기능을 
초래할 수 있고, 이는 졸업 이후 사회적응에도 지
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특히 주목해야 할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아동기 외상 경험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스트레스 취약성과 우울의 순차매개효과
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아동기 외상 
경험이 심각할수록 당면한 혹은 역치를 초과하는 
스트레스에 대한 취약성이 높아져 보통 사람이라면 
반응하지 않을 만한 정도의 자극에도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 등의 심리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선행연구(박남희, 이창현, 2020; Lanius et al., 
2010)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아동기 외상이 
초기 성인기의 우울을 유발하는 과정에 거부와 비
판에 대한 불안, 인지적 편향, 부정적 자기개념, 정
서조절의 어려움 등이 매개변인으로 작용한다는 선
행연구(김은정, 김진숙, 2008; Ericsson, et al., 
2006)와도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외상
경험은 개인을 스트레스에 취약하게 만듦으로써 우
울의 선행요건으로 작용하고, 이는 학업, 대인관계, 
일상생활에서의 변화에 대한 적응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한 대학신입생의 대학생활적응을 저해
하는 경로로 이어질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요약하면, 본 연구 결과는 아동기 외
상적 경험이 스트레스 취약성과 우울에 영향을 미
치는 중요 변인이며, 다양한 경로를 통해 대학생활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어린 시절의 외상경험은 개인
의 정신건강과 적응을 위협할 정도로 지대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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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치는 사건이며, 시간이 흐른 뒤에도 심리적 
상처로 남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외상 경험을 가진 대
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을 돕기 위한 시사점을 논의하
면 아래와 같다. 

우선 대학생의 우울이나 부적응 문제에 대한 효
과적인 개입을 위해서는 현재 보이는 증상에만 초
점을 두기 보다 그 기저에 있을 수 있는 부모나 양
육자와의 초기 관계에 대한 심층적 탐색이 필요하
다. 외상과 관련된 경험은 고통스럽고 불편한 기억
과 정서를 불러일으키므로 회피하거나 억압하기 쉽
다(Cole, & Putnam, 1992). 그러나 자기노출이나 
의도적 반추는 외상이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완화
뿐 아니라(김경은, 정남운, 2018) 외상후성장으로까
지 이어질 수 있음을 보고한 연구들이 있다(이주미, 
김은정, 2022). 외상 경험에 마주하는 것은 상당한 
노력과 시간을 요하는 작업이지만, 전문적이고 적
극적인 개입, 신뢰로운 상담 관계를 통해 편하게 
자신과 접촉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외
상 경험을 탐색하고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
는 것이 필요하겠다.

다음으로 외상경험이 있는 대학생들이 보다 적응
적인 방식으로 이러한 경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자
기조절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
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개인이 갖고 있는 취약성 
수준에 따라 외상경험이 미치는 영향력은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과도한 대인관계 민감성
이나 낮은 자기조절력과 같은 스트레스 취약성은 
우울 및 대학생활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자기와 타인, 관계에 대한 
비합리적인 사고를 수정하는 인지적 재평가와 재구
성(김락경, 김은정, 2019)을 중심으로 하는 인지행
동적 접근이 유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외상으

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경감시키고 적응으로 이어
질 수 있도록 다양한 자기조절 전략 향상 프로그램
을 제안할 수 있다. 자기조절의 시작은 자신의 경
험이나 체험을 수용하고 그 의미를 이해하는 것에 
있다(Greenberg & Paivio, 2019). 구체적으로 
주의의 자기조절을 통해 현재의 경험에 대한 알
아차림을 가능하게 하는 마음챙김(권선중, 김교현, 
2007)이나 자신의 내적인 경험을 수용하면서, 자신
에게 중요한 가치에 전념하도록 하는 수용전념치료
를 활용한 접근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
진다. 끝으로, 애착외상 증상 회복을 위한 다양
한 개입 전략 중 최근 관심을 받고 있는 ARC 
모델의 적용을 고려해볼 수 있다. ARC 모델은 
애착(Attachment)과 조절(Regulation) 및 유능감
(Competency)의 영역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
어내는 치료 구성요소에 기반한 접근이다(Blaustein, 
& Kinniburgh, 2010).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에서 고려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과 관련하여 본 
연구는 특정 지역에 위치한 단일 대학의 신입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
는데는 제약이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하
여 다양한 연령대의 성인뿐만 아니라 임상집단을 
대상으로 본 연구모형을 다시 검증해 볼 필요가 있
다. 둘째, 외상적 경험은 학대, 방임, 심각한 수준
의 가족의 역기능 또는 폭력적 상황에의 노출 등이 
포함되는 포괄적 개념이다. 외상의 유형에 따라 그 
영향력은 상이할 수 있는 바 외상의 장기적인 영향
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외상적 경험의 
각 유형별로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이나 부적응 양
상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셋
째, 본 연구에서는 자기보고식 척도를 사용하여 각 
변인을 측정하였고, 따라서 사회적 바람직성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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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의 왜곡 등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추후 연구에서는 실험이나 면담 등 다양
한 측정 방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
구는 횡단적인 방법으로 한 시점에서 자료를 수집
하였다. 향후 종단연구를 통해 변인들 간의 인과관
계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아
동기 외상의 영향에 대한 연구가 보다 유의미한 실
제적 시사점을 갖기 위해서는 취약성 요인 뿐 아니
라 외상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거나 예방할 수 있
는 보호요인에 대한 심층적 탐색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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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Childhood Trauma on College Adju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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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xamined the association between childhood trauma and college adjustment by, focusing 
on the mediating roles of stress vulnerability and depression. A total of 531 first-year students(230 
men and 301 women) completed self-reported questionnaires assessing childhood trauma, stress 
vulnerability, depression, and college adjustment. The major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childhood trauma, stress vulnerability, depression, and college adjustment significantly correlated. 
Second, stress vulnerability and depression sequen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hood 
trauma and college adjustment among first-year students. Based on these results, related intervention 
strategies and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are suggested. Finally,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the study a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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